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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형식과 위험 메시지 구성이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 재 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형식과 위험 메시지 구성에 따라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숙고적 행동의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3x2 피험

자간 실험을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된 문자, 음성, 동영상 형태의 정보를 긍정 혹은 부정

적으로 서술하여 피험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암묵적 측정법의 일환인 수정된 EAST 방법을 이용

하여 피험자의 감정적 위험인식을 측정하고 설문을 이용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구매의도를 측정

했다.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이 피험자의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형식의 효과는 메시지 구성 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문자와 동영상 정보의 경우 긍정적 메시지가 위험인식을 낮추고

구매의도를 높이지만 부정적 메시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음성 조건에서는 긍정적 정

보와 부정적 정보가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정보라도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가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때 메시지의 내용구성에 따라 미디어 형식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미디어 형식, 프레임, 감정적 위험인식, 구매의도, 방사선 조사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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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위

험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은 공학적, 경제학적 시각에 기반하며 이 때 특정 위험의

크기는 위험발생 확률과 그 피해의 곱으로 계산된다[1]. 즉 위험 확률(probability)과

위험의 심각성(severity)의 곱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몇십억분의 일이며 골프장에서 홀인원 했을 때 벼락을 맞을 확률에

해당한다’는 식의 설명은 위험에 대한 실재론적 주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각에

서는 저확률, 사소한 결과의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

만 고확률,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결과는 개인의

위험인식은 반드시 위험에 대한 실재적 심각성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2]. 가령 개인은 때로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반면

사소한 위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위험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위험이란 사람의 머릿속에서 심리적으로 구성되는 것

이며 위험인식은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

다[3]. 즉 개인은 특정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회

적ㆍ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위험인식이 반드시 합리적 판

단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며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Zajonc[4]에 의하면 어떤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정보처리와 판단은 이러한 반응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이현주와 이

영애[5]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이 감정적 심상에 의해 잘

예측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개인이 기억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하는 대신 일

종의 정신적 지름길인 감정을 판단의 단서로 이용하는 것을 감정기반 편의적 판단

(affect heuristic)이라고 한다. 감정기반 편의적 판단은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판단에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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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판단이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대개 개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

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감정적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7].

개인의 감정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령 위

험 메시지의 내용구성과 메시지 전달에 사용되는 미디어의 형식에 따라 위험인식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8][9].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

으로 인해 위험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곤 한다. 가령 인터넷을

통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 미디어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

인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맥락

이나 메시지 내용에 따라 미디어의 메시지 전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10]. 따라서 개인에게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

니게 된다. 위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메시지 전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

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피해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메시지의 구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형

식에 따라 개인의 위험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봄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

체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에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최근의 연구결과[5][6][11][12]에 의거하여 미디어 형식과 메시

지 구성에 따라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s)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위험인식과

대처행동이 다르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긍정적ㆍ부정적으로 서술한

메시지를 각각 문자, 음성, 동영상 미디어를 통해 피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사를 측정하여 이들이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에 따

라 다르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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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감정적 위험인식과 측정

전통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지각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 이러한 시각에 대한 비판이 존재해 왔다[3]. 실증연구들을 통해 위험인식 과

정에서 지식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

다는 인간의 판단에는 감정, 경험, 사회문화적 환경, 가치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Scheufele과 Lewenstein[14]은 과학과 관련된 공중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소양 모형(scientific literacy model)’과 ‘인지적 구두쇠 모형(cognitive miser model)’을 제

안했다. 과학적 소양모형은 대중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가 관련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이 축적될수록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

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인지적 구두쇠 모형은 대중이 필요한 결정을 위해 활

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

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에도 과거 자신의 경험

이나 이념적 성향이나 신념 등에 의존하여 감정에 기반한 편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두 가지 판단과정은 기존 이론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가령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은 인간이 특정 메시지에 대

해 반응할 때에 중심경로(central rout)를 이용한 합리적 판단을 하거나 주변경로

(peripheral rout)를 통한 비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5]. 이와 유

사하게 위험에 대한 편의적-체계적 정보처리 모형(heuristic-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HSM)은 사람들이 위험 메시지에 대해 항상 체계적이며 숙고적으

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비이성적이며 편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6]. 이 때 ELM과 HSM 모두 주제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가 개인이 메

시지에 대해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즉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만 합리적 혹은 체계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

이성적이거나 편의적인 판단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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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에 대한 이중처리 이론(dual-process theory)은 개인의 이성체계(rational

system)와 경험체계(experimental system)가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고 설

명한다[7]. 이 때 이성체계는 지식과 논리에 기반한 체계이며 경험체계는 감정에

기반한 심상으로 정보를 부호화 하는 체계이다. Zajonc[4]는 인간의 외부 자극에 대

한 일차적인 반응은 감정적 반응이며 외부 자극과 정보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판단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뇌와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이 손상된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 판단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7]. Squire와 Knowlton[18]에 따르면 특정 단어나 주제와 관련된 사

건의 상황과 관련된 지식을 모두 기억하는 외현적 기억(explicit memory)은 측두엽

내측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황적 지식을 배제한 단어나 주제 자체에 대한 정

서적 반응과 관련된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은 편도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외부 정보나 자극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됨을 의미한다.

위험인식에서 감정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5]. 가령

Löewenstein 등[19]은 ‘느낌으로서의 위험(risk as feeling)’ 모형을 제안하였고 Slovic 등

[20]은 ‘감정 기반 편의적 판단(affect heuristic)’ 개념을 소개했다. 이들의 시각에 따

르면 개인의 위험이나 편익과 관련된 인식은 경험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진

다. 경험체계는 좋고 싫음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위험이나 편

익 인식은 기술과 관련된 감정에 의해 형성된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감정에 기반한 경험체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3].

이렇게 감정과 위험인식이 밀접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최근의 연구에서는 감정

에 기반한 위험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5]. 감정적

판단은 즉각적이며 암묵적(implicit)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설문 등을 이용

한 외현적(explicit) 측정으로는 감정적 위험인식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단어 연상(word-association) 기법은 감정적 판단의 측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이다[21]. 이 방법은 특정 단어로 된 자극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자극

으로 인해 연상되는 심상 혹은 연상 단어를 적도록 하여 그것이 긍정인가 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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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이 해당 위험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암묵적 측정법(implicit measure)을 통해 감정적

위험인식(affective risk perception)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22]. 이때의

감정적 위험인식이란 감정적 처리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위험인식을 의미하며 일종

의 위험에 대한 ‘직관적’ 판단에 해당한다. 주로 설문 같은 외현적 방법에 의해 측

정되는 숙고적 위험인식과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암묵적 측정은 피험자의 위험에

대한 즉각적이며 일차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감정적 위험인식

은 위험 정보를 접한 후 피험자의 사고(思考)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숙고적 위험인

식과는 다르게 위험정보에 의해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일차적인 감정반응에 해당한

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감정적 위험인식의 측정을 위해 점차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수정된 EAST(Modified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 방법’[22]을 이용하여

감정적 위험인식을 측정했다1).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과학기술과 관련

된 위험 정보 역시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에서 미디어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을 살펴봐왔다

[9][14]. 이들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미디어에 따라 개인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

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o[23] 등은 미디어에서 위험

정보를 얼마나 생생하게 서술하는가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TV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게 형성됨을 발견

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미디어 별 과학기술 위험인식에 대한

상이한 효과가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생생함과 서술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

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특징에 따라 미디어 형

식(문자, 음성, 동영상)을 구분하고 과학기술을 서술하는 방식(긍정, 부정)에 따라

1) 수정된 EAST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연구방법 부분에 서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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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형식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형식을 문자, 음성, 동영상 미디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효과에 대한 고찰은 주로 Paivio[24]의 이중코딩 이

론(dual coding theory)과 관련된 연구에서 진행되었다. 이중코딩 이론에 의하면 개인

의 인지과정이란 비언어 시스템(nonverbal system)과 언어 시스템(verbal system)이라는

두 가지의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정보처리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언

어 시스템은 인간의 말(language)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단어들의

연합(association)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반면 비언어 시스템은 진화 초기에

발달한 것으로 가정되는데 주로 이미지 같은 심상(心象)에 의존하여 정보를 처리한

다.

이중코딩 이론은 특정 정보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각과 언어 정보는 서

로 다른 통로를 거쳐 구분된 표상(representation)을 형성하고 인간의 마음에 상이한

방법을 통해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한다[25]. 표상들은 유입되는 정보를 조직화

하고 기억에 저장되어 필요한 때에 인출된다. 가령 ‘호랑이’라는 정보가 유입되면

‘호랑이’라는 단어와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기억이 형성되며 이에 대

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단어와 이미지가 각각 따로 혹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단어가 먼저 기억된 경우라도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으며 차후에 인출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자극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만으로 저장되는 경우에 비해 향후 해당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26]. 이는 특정 미디어가 개인으로 하여금 언어 시스템

과 비언어 시스템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높일수록 정보전달 효과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 양식의 미디어보다는 다

양한 양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릍 사용할 때에 학습효과가 증진됨을

보고하였다[27]. 가령 학생들은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를 동시에 제공받을 때에 보다

높은 학습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 양식의 정보가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Mayer와 Anderson[28]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정보를 통합화는 과정에서 인지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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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되어 메시지 효과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Zillman

[29]은 뉴스 기사에 추가적인 양식으로 전달되는 사진 정보가 기사의 내용과 부합

하는 경우에만 뉴스 기사의 이슈 지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즉 단순히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일관된 내용을 전

달할 때에만 이중코딩 이론이 설명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디어 형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개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

은 내용을 서로 다른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여 메시지 효과를 비교했다[27][28][29].

가령 ‘호랑이’라는 음성만을 사용할 때와 ‘호랑이’라는 음성과 사진을 함께 사용할

때의 학습과 기억 효과 등을 비교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가 메시지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필 수는 있지만 미디어

형식 자체의 메시지 효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호랑이’라는

음성과 ‘호랑이’ 사진이 메시지 이해에 각각 어떠한 차별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제까지 과학기술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미디어 형식이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일부 연구들에서

미디어에 따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 인식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30]. Chaiken과 Eagly[31]는 어려운 메시지는 문자로 전달되었을 때에 가장 설

득적이며 이해가 잘 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쉬운 메시지는 동영상 > 음성 >

문자의 순으로 설득적이며 내용에 대한 이해는 미디어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Phau 등[32]은 위험 예방에 대한 영상 정보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반면 인쇄물은 인지적이며 지연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고했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외현적 위험 인식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감정적 위험인식

에 대한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미디어 형식과 감정적 위험인식의 관계는 최근에 이루어진 Visschers 등[33]의 연

구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은 동영상 형태의 과학기술 정보가 감정적 위험인식

에 더욱 효과적이며 영상과 결합된 문자 정보는 위험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 달리 동영상의 효과는 부분적

으로만 지지되었고 장기효과의 측면에서는 다른 미디어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문자정보를 영상과 함께 자막의 형태로 제공하여 이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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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부터 문자, 음성, 동영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유추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미디어 형식에 따라 감정적 위험인식이

다르게 형성되는가를 연구문제1-1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위험 대처행동을 이끌어내

는 것이다. 위험대처 행동은 위험인식 후에 인지적 판단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며 일차적인 반응에 해당하는 감정적 위험인식과 직접적인 연관성

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1-2를 통해 미디어 형

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정적 위험인식의 경우와 어떠한 유사성 혹은 차

이점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1-1: 미디어 형식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감정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1-2: 미디어 형식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가?

메시지 구성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 위험 관련 연구에서는 메시지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어떻

게 서술하는가에 따라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고

해 왔다. 가령 Fox, Hayes, Shogren[35]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주어졌

을 때에는 수용자들의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동기가 높아지며 반대로 부정적인 정

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구매 동기가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메

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함께 주어졌을 때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작

용하여 구매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riguez[30]의 방사선 조사식품

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대중은 복잡한 지식이 요

구되는 과학기술의 경우 뉴스 등에서 서술되는 내용에 의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을 다르게 형성하는 것이다.

메시지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설득효과는 프레이밍(framing) 관련 연구들

을 통해 주로 진행되어 왔다. 프레이밍 개념은 Kahneman & Tvesky[36]의 기대이론

(prospect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메시지에서 제품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적

속성 혹은 제품 사용의 이득이나 손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메시지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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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밍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의 속성 중 한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대한 현

저성(salience)을 높이고 그 결과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37]. 현저성은 특

정 사실이 강조된 메시지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수용자는 해당 메시지를 더

쉽게 기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하게 된다. 메시지 현저성은 해당 메시지의

정보에 대한 순간적인 기억을 장기적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0].

심리학적 관점의 프레이밍 연구들은 메시지의 구성방식에 따라 이슈의 특정 요

인이 개인의 인지구조에서 점유하게 되는 부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메시지 구성방법은 전달된 메시지 정보와 함께 기억에 저장되는 맥락적 정보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슈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메시

지 내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본다[5]. 가령 긍정 프레임은 상

품에 대해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지가 호의적으로 수용된다[38]. 이

는 메시지 내의 긍정단서가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을 이끌어내어 수용자가 메

시지를 잘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편향 가설(negativity bias hypothesis)은 개인이 긍정보다는 부정 단서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따라서 부정적 메시지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

한다[39]. 개인은 긍정보다는 부정단서에 주목하기 쉽고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진행된 구전(word of mouth) 효과

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메시지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부정적인 정

보가 긍정적인 정보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0]. 이는 부정적

구전 정보가 긍정적 정보에 비해 기억에 오래 남고 영향력이 크며, 소비자들이 상

품 구매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

다.

이에 대해 Smith와 Petty[41]는 예상일치 가설(expectancy-consistency hypothesis)을 통

해 부정 프레임의 효과가 항상 높은 주목과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메시지가 주어지는 맥락에 따라 긍정과 부정 프레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가령 일반적으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실험에서

부정적 메시지를 기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부정 메시지에 주목하기 쉽다. 그

런데 과거의 연구에서는 주로 실험을 통해 프레임 효과를 살펴보았기에 부정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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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시지 노출 상황에 따라 긍정 메시지를 기대

하는 경우에는 긍정 프레임의 주목도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

혔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의 사전 기대와 어긋나는 경우 긍정과 부정 프레임 모두

일정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부정 편향성[39], 메시지 서술 대상[40], 맥락[41]에 따라 긍정

과 부정 프레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긍정과 부정 메시

지의 효과가 대칭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디어 형식에 따라 메시지 구성이 개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제한된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문서와 음성 형태의 메시지에 대한 것들이었다[31][32].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지는 않았기에 이들의 결과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이 감정적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다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Visschers 등[33]은 문자가 이성적인 판단에 효과적인 반면 음성과 영상은 감정적

판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록 이들의 가설이 단기효과의 경우에

대해서만 일부 지지되었지만, 미디어 형식에 따라 감정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 부정적 정보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구성이 미디어 형식의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

는가, 즉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가를 연구문제 2-1과 2-2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2-1: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감정적 위

험인식에 상호작용 효과를 주는가?

연구문제 2-2: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구매의도

에 상호작용 효과를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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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피험자 및 실험 처치물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3(미디어 형식: 문자, 음성, 동영상) X 2(메시지 구성:

긍정, 부정)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는 서울 소재 한

대학 90명(남 43, 여 47)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실험 처치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었다. 먼저, 기존의 언론 뉴스를 참조하여 긍정적 기사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용

성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 기사는 방사선 조사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

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기사가 유사한 수의 단어

와 같은 수의 문단으로 구성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기사의 길이와 편집 형

식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표 1에는 이렇게 준비된 긍정적ㆍ부정적 기사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기

사는 신문, 라디오, TV 뉴스의 형태로 준비되었다. 먼저, 기사 텍스트를 온라인 뉴

스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전문 방송 스튜디오에서 실제 뉴스 진행자의 협조를 통해

약 1분 길이의 뉴스 영상을 촬영하였다. 각 미디어 형식의 메시지 내용을 동일하

게 유지하기 위해 촬영된 뉴스 동영상은 별도의 자막이나 자료화면을 포함하지 않

았으며 뉴스 진행자만 화면에 제시되었다. 이렇게 촬영된 뉴스 영상에서 음성 부

분을 추출하여 음성 조건의 처치물로 사용했다. 즉 음성과 동영상 조건에서 사용

된 음성 자료는 동일한 것이었다.

실험 과정 및 감정적 위험 인식의 측정

피험자들은 총 6(문자, 음성, 동영상 x 긍정, 부정 메시지)개로 이루어진 실험집

단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치되었으며 각 실험 조건에 맞는 처치물에 노출되었다.

문자와 동영상 뉴스는 모니터 전체화면으로 제공되었으며 음성 뉴스가 제공될 때

에는 모니터 전체 화면을 백색으로 유지했다. 모든 조건에서 뉴스 노출 시간은 1

분으로 설정되었다.

기사 노출 이후 피험자의 감정적 위험인식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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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학교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육류와 수산물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흔히 유해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방사선 살균이 식품

의 세균방지에 효과적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

입니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을 일정기간 방사선에 노출시켜 병원균이나

기생충을 죽이고,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방법입니다. ‘방사

성 조사식품’은 이러한 방사선 조사기술을 거쳐 유통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영유아식

식품원료를 방사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재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향후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소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수산

물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 학생들의 급식에는 전혀 해가 없

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살충이나 멸균을 위해 식품에 방사선 처리를 한 ‘방사선 조사식품’이 시장에

유통될 때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국내 규정이 국제 기준이 미치지 못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식품규격에 관한 국제기구 ‘코덱

스’ 역시 안전을 위해 음식물에 방사선에 쬔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사선 조사

식품들 중 방사선 살균 식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식품 원료에 방사

선을 쬔 경우라도 완제품은 표시 면제 대상이 된다”며 “많은 경우 원료와 완

제품 중 어디에 방사선을 쬔 것인지 밝히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살충이나 멸균 등을 목적으로 방사선을 쬔 방사선조사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

과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 1. 실험 처치 기사 내용

험관련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수정된 EAST(Modified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 방법’[22]을 이용하여 감정적 위험인식을 측정했다. 수정된 EAST 방법은 기

본적으로 암묵적 연상 시험법(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에 해당한다. IAT에서는

피험자들이 주어진 자극물을 몇 가지 미리 결정된 유형에 의해 구분하도록 요청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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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가령 꽃, 벌레, 동물의 이름들을 제공하고 이를 유쾌함, 더러움, 무서움 같은

긍정 혹은 부정의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자극물이 주어진 유형

에 보다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분류 속도는 더욱 빠르게 된다. 이를 통해 피험자들

이 해당 자극물을 어떠한 감정으로 느끼는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수정된 EAST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험에 대한 감정적 판단을 측정하는

IAT 방법의 하나이다. 즉 컴퓨터 화면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긍정 혹은 부

정의 의미를 지니는 색깔을 통해 제공하여 어떠한 색깔로 정보가 표현될 때에 사

용자의 반응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감정적 위험판단은 이

후에 일어나는 이성적이고 숙고적인 판단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피험자가 처치물에 노출된 직후 측정된다[22][33].

본 실험에서는 초록색은 안전하지만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정보를 피험자에게

주고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문자나 사진 등이 녹색 혹은 빨간 색으로 표시될 때

에 응답자의 반응을 키보드 입력을 통해 측정하였다. 가령,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

한 정보가 초록색으로 표시되면 응답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버튼을 눌러

야 한다. 그러나 이 때 응답자가 마음속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이 위험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면 반응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된다. 이와 달리 정보가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피험자가 실제로 방사선 조사식품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반

응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녹색의 경우 반응속도가 느릴수록 위험인식이 높

은 것을 의미하며 적색의 경우에는 반응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인식이 높은 것을 나

타낸다.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수정된 EAST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10개의 안전과

위험을 나타내는 단어 혹은 사진(예: 가족, 친구 혹은 뱀, 마약)을 이용해 연습하는

단계를 거쳤다. 연습단계를 통해 피험자들이 수정된 EAST 방법에 익숙해진 이후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된 단어(방사선 살균,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 식품 등)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두 단어를 적색과 녹색으로 두 번씩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은 그림들을 적색과 녹색으로 준비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두

그림을 적색과 녹색으로 두 번씩 제시했다. 실험에서는 이들 단어와 그림을 제공

한 후 1/1000초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하게 해주는 Empirisoft 사의 DirectRT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반응시간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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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사선 조사 식품 관련 그림

실험을 통해 감정적 위험인식을 측정한 이후 응답자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향

후 구매의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구매의도의 측정에는 기존 연구[28]를 참

조하여 7점 척도로 구성된 3 문항이 이용되었다(나는 앞으로 방사선으로 살균된

식품을... 구매할 것이다/ 구매할 의향이 있다/ 자주 구매 할 것이다, α=.91).

결 과

변인 측정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된 EAST 방법에서는 녹색으로 정보가 표시된 경우

반응속도가 느릴수록 위험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적색의 경우에는 반응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수정된 EAST 방식

의 감정적 위험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그 값이 클수록 감정적 위험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감정적 위험인식 = (녹색에 대한 반응속도) - (적색에 대한 반응속도)

EAST 방식으로 측정되는 반응시간은 주로 300ms에서 3000ms, 즉 0.3초에서 3초



인지과학, 제23권 제4호

- 472 -

의 구간에 분포하게 되는데 대부분 .3~.5초 구간에 집중되며 약 .5초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정적 편포(positive skewness)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개인별 반응시간은 그 간격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그(log) 치환하여 분석에

사용하게 된다[22]. 표 2에는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도의 측정치가 제시되어 있

다. 표에 제시된 감정적 위험인식 값은 로그 치환 이전의 값으로서 앞서 제시된

식에 의해 구해진 실험조건 별 평균 반응시간을 1/1000초(ms)로 나타낸 것이다.

감정적 위험인식(ms) 구매의도

미디어 형식 구성 평균 표준편차 구성 평균 표준편차

문자

긍정 420.4 105.3 긍정 5.18 1.57

부정 713.3 336.1 부정 3.67 1.84

계 566.8 285.6 계 4.69 1.78

음성

긍정 544.2 196.1 긍정 3.22 .55

부정 525.3 191.8 부정 3.07 1.11

계 534.7 189.9 계 3.15 .82

영상

긍정 441.8 151.0 긍정 4.19 1.75

부정 708.9 335.8 부정 2.02 .87

계 569.5 285.1 계 2.67 1.54

계

긍정 470.1 161.6 긍정 4.21 1.65

부정 645.5 298.0 부정 2.69 1.35

계 556.6 252.9 계 3.47 1.76

표 2. 감정적 위험인식 및 구매의도의 실험조건 별 평균값

변량 분석 결과

미디어 형식과 뉴스 메시지 구성이 두 종속변인(감정적 위험인식,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번의 3x2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2에 제

시된 감정적 위험인식2)의 경우, 미디어 형식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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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의 감정적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

(F(2,87)=.361, MSe=.219, p=.69) 기사 메시지 구성의 주효과(F(1,88)=8.5, MSe=.219,

p<.001)와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F(2,87)=3.33, MSe=.219, p<.05)은 유의미하였다. 상

호작용 효과를 보다 세밀히 살피기 위해 문자, 음성, 동영상 조건에서 각각 한번

씩, 총 세 번의 일원 변량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문자(F(1,28)=7.6, MSe=.028, p<.05)와 동영상(F(1,28)=6.2, MSe=.027, p<.01)

의 경우 부정 메시지는 긍정 메시지에 비해 감정적 위험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

나 음성의 경우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28)=.06, MSe=.028, p=.81).

7점 척도로 측정된 구매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구매

의도에 대한 미디어 형식(F(2,87)=7.134, MSe=2.01, p<.01) 기사 메시지 구성(F(1,88)=

16.242, MSe=2.01, p<.01),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F(2,87)=3.776, MSe=2.01, p<

.05)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미디어 조건에서 한 번씩

총 세 번의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앞서의 위험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와 유사하게 문자(F(1,28)=5.0, MSe=2.76, p<.05)와 영상(F(1,28)=11.0, MSe=2.70, p<.01)

에서는 긍정 메시지가 부정 메시지에 비해 구매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지만 음성의

2) 이 때 변량분석에서는 감정적 위험인식의 값을 로그 치환하여 사용하였으나 그림에서는

편의상 반응시간(ms)을 Y축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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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의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

경우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28)=.25, MSe=2.02, p=.6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에 따라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즉

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숙고적 행동의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3x2 피험자간 실험을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된 문자, 음성, 동영상 형태

의 정보를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서술하여 피험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암묵적 측

정법인 수정된 EAST 방법을 이용하여 감정적 위험인식을 측정하고 설문을 이용해

구매의도를 측정했다.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이 피험

자의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때 메시지 구성의 효과는 미디어 형식에 의해 조절되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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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위험인식

감정적 위험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문자와 동영상 미디어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긍정과 부정 메시지는 감정적 위험인식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준 것이

다. 그러나 음성 미디어에서는 문자나 동영상의 경우와 달리 긍정적 정보와 부정

적 정보가 감정적 위험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음성 미디어는 메

시지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위험인식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자

와 영상 미디어에서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음성 미디어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내용이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은 경우 문자 정보가 음성이나

영상 정보에 비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또한 읽기 과정에서 눈

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한 Taylor[43]는 내용이 어려울수록 이전의 문장을 다시 살펴

보는 후진 눈운동(backward eye movement)이 자주 일어남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

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일수록 개인에게 정보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문자 형태의 정보가 내용 이해에 보다 유리함을 의미한다. 문자와

달리 음성과 동영상 정보는 단 한 번의 정보 습득 기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

기억과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이

다. 아직까지 방사선 조사식품이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과 일반

인의 과학관련 지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성과 동영상 정보를 접한 피

험자들은 메시지 이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3).

한편 이중코딩 이론에 의하면 다양한 양식의 정보가 제공될 때에 메시지 효과

는 더욱 크게 일어난다[26]. 음성과 동영상 미디어에서는 동일한 음성 정보가 사용

되었기에 동영상 정보는 음성 정보에 비해 추가적인 시각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시각 정보는 음성 정보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일 때에

그 효과가 커지는데[29], 실험에서 사용된 동영상 정보는 일반적인 뉴스 방송의 경

3) 실제로, 분석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7점 척도로 측정된 피험자들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사전지식은 3.13(SD=1.24)으로서 척도 중앙값인 4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t=7.4,

p<.01). 이는 피험자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메시지 내용에 친숙하지 않았음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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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같은 뉴스 캐스터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즉 동영상에 포함된 시각정보가 방

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뉴스 캐스터의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피험자의 메시지 이해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에서 동영상 정보를 접한 피험자들의 경우

음성 정보만을 접한 피험자들에 비해 메시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문자와 동영상 정보는 모두 시각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동영상

정보는 이에 더하여 음성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문자는 시각 정보의 내용이 문자

로 구성되는 데에 비해 본 실험의 경우 동영상은 뉴스 캐스터의 모습을 담고 있었

다. 이중코딩 이론에 의하면 언어와 비언어 정보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문자 정보는 주로 언어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반면 동영상 정보는 언어 시

스템(음성)과 비언어 시스템(영상)이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동영상 정보는 문자 정보에 비해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영상 정보가 감정적 위험인식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Visschers 등[33]의 설명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동

영상 처치물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화면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즉 동영상이 뉴스 캐스터의 모습만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문

자 정보에 비해 매우 큰 효과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방사선 조사식품이라는 익숙치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문자 정보는 음성과 동영상 정보에 비해 내용 이해의 측면에서 상대적 우

위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각정보가 제공된 동영상 정보는 음성 정보

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또한 언어와 비언어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

문에 문자 정보에 비해 정보 처리 측면에서 이점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에 문자와 동영상 정보에 대한 감정적 위험인식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1) 피험자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친숙하지 않아 문자 정

보의 영향력이 컸으며 2) 동영상 정보가 정보 처리 측면에서 문자와 음성 정보에

비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이유로 문자

와 동영상 정보가 감정적 위험인식에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된 메시지 이해에 가장 비효율적인 음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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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감정적 위험인식을 일으키는 데에

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매의도

구매의도에 대한 결과는 감정적 위험인식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미디어 형

식은 메시지 구성의 효과를 조절하여 두 변인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견된 것

이다. 그러나 감정적 위험인식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문자 정보가 부정적 음성ㆍ

동영상 정보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문자 정보는

부정적 음성에 비해 감정적 위험인식은 더욱 높였지만 구매의도는 부정적 음성 정

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자 정보는 음성과 동영

상 정보에 비해 비휘발적이며 보다 이성적인 언어적 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정보이

다[33]. 아마도 부정적 문자 정보를 접한 피험자들은 즉각적인 감정적 위험인식은

높았지만 이후의 숙고적 판단을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감정적 위험판단과 실제 행동의도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의도는 즉각적인 감정적 판단에 의해

서만 형성되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 개인의 신념과 동기, 그리고 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34]. 특히 위험과 관련된 경우 개인의 위험판단은 반드시

대처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2]. 많은 경우 위험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혹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에 의해 위험인식과 위험대처 행동 간에 괴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적 위험인식은 생물학적 반응에 가까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다. 그

러나 인간의 행동은 감정적 판단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Damasio[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 반응에 더해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관

습과 윤리적 규범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LM[15], HSM[16], 이중코딩 이론[7] 등은 모두 이러한 개인의 이중적 정보처리 과

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감정은 감각정보의 입력과

연합을 통해 일차적으로 시상하부(hypothalamus)와 편도체(amygdala) 등에서 형성된



인지과학, 제23권 제4호

- 478 -

다. 그러나 이성적 판단은 이후에 시상(thalamus)을 거쳐 전전두엽에서 일어나게 된

다[18][42]. 즉 일차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식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이후의 숙고적

판단과정을 거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위의도의 관계는 해당 위험의 특성,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습과 규범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가령 위험의 종류와 심각성

여부, 또한 위험과 관련된 경험은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위의도의 연관성을 변화시

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해 이들의 연관성을 살펴

보는 것이 위험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이 감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메시지가

피험자의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동의도 형성에 유사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가 대중 매체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유통되는가에 따라

일반인의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동

의도의 연관성이 항상 유사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

요가 있다. 가령 해당 위험에 대한 친숙도나 위험의 종류에 따라 감정적 위험인식

과 행동의도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위험인식이 위험 발생확률과 심각성 같은 객관적 속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위험 외적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음에 주목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위험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 주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차적인 감정적 판단에 관심을

두었다. 많은 경우 개인의 판단이 반드시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감정에 기반을 둔 편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적 판단이

반드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amasio[17]에 따르면

감정이란 비표준화된 감각 입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해당한다. 가령 불확실한

상황에서 충분히 숙고할만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효

과적으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이 진화를 통해 습득한 대응방식인 것이다.

실제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이론들은 개인이 위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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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때에 인지적 판단뿐만 아니라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도 의존하는 것

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판단을 거치는 숙

고적 위험인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감정적 위험인식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

후 연구를 통해 감정적 위험판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내용에 따라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감

정적 위험인식과 구매의도가 다르게 형성될 것으로 가정했으며 연구결과는 전반적

으로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주었다. 즉 미디어 형식은 개인의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동의도에 차별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 때 메시지 구성법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

게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수정된 EAST 방식을 이용한 감정적 위험인식과 설문

을 이용한 행동의도를 동시에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들과 다르게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다른

미디어를 통해 피험자에게 전달하여 메시지 내용이 통제된 상태에서 미디어 형식

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는 미디어에 따라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미디

어 형식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는 동

일한 메시지라도 전달되는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디어 형식과 메시지 구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대한 본 연구

의 결과는 미디어 형식의 영향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메시지 내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미디어의 특성과 메시지 구성이라는 구체

적인 요인들을 통해 미디어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았

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존재한다. 먼저, 이 연구는 방사



인지과학, 제23권 제4호

- 480 -

선 조사식품이라는 특정 위험에 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따라

서 다른 종류의 위험,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때에 주

의를 요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해 다양한 세대를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들어 새로이 나타나는 과학과 관련된 위험은 방사선 조사식품 같이 일반인에

게 생소하고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한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미디어 형식에 따라 감정적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

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기에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미디어들이 결합된 경우

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가령 뉴스 기사에 사진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뉴스

영상과 관련 자료화면(사진 혹은 영상 형태)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혹은 뉴스 영상

과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뉴스가 위험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에 대한 즉각적이며 일차적인 반응인 감정적

위험인식과 처치물에 노출된 직후 측정된 구매의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위험 정보가 실제 개인의 위험인식 관련 행동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위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

로 보고되고 있는 점은 위험인식이 반드시 위험에 대한 방어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44]. 가령 평소 식품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소비자들도 막

상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식품을 구매하곤 한다. 향

후 연구에서는 위험인식과 구매의도가 실제 구매행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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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edia modality and the valence of

risk messages on affectiv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Jae-Shin Lee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plores how media modality and message frame interact to form

individuals’ affectiv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Specifically,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positive and negative messages on irradiated foods in text, audio, and audio/

video formats and their affective risk perception and purchase intention were measured.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affective risk perception and purchase intention were

influenced by media modality and message frame.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were also observ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ropriate media

modality should be carefully selected based on the message content for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Key words : media modality, frame, affective risk perception, intention, irradiated food


